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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 임대주택 현장방문

임대주택을 지을 데가 없다고 합니다. 땅이 넓은 곳도 하지 않으려 합니

다. 도심지는 더 지을 데가 없습니다. 내가 종로에 살았는데 다가구가 많

은 곳입니다. 선거 때 가보면 다가구에 안 살려고 합니다. 집값이 올라가

지는 않고 오히려 내려가고 있습니다. 매입 임대주택을 잘 활용하면 좋지 

않을까 합니다. 내가 이 사업을 지시해놓고 보니 서울시에서 하다가 성공

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. 좀 다르게 해서, 한번 실패한 원인

을 잘 분석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좀 어려워도 사람 많이 사

는 도심서 사는 게 변두리 보다 일자리도 많습니다.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

대 다가구를 짓다가 좀 가서 아파트로 가면 다가구도 한물갑니다. 그것을 

잘 활용해서 좋은 집으로 계속 돌 수 있게 해야 합니다. 잘 한번 살아봅시

다. 주공이 밑지지요? 본전은 됩니까. 정부가 이 사업을 확대하는 만큼 계

속 지원이 가능합니까. 서울에서 절반이 세를 살지요? 자기 집이든 남 집

이든 주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집이 30%에 이릅니다. 10채 중 3채가 최

저기준에 미달합니다. 여기는 최저기준에 들어갑니까. 되도록 덜 밑지게 

정부 부담이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맘 먹고 해 봅시다. 매입 임대주택이 나

중에 남으면 국가재산이니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연결된 집을 모아 재개

발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합시다.

 


